전통주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 들어 주류업체 마다 전통주를 잇따라 내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부드러운 저도주 선호, 건강지향형 음주패턴의 변화로 시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재주 시장이 올해 불붙었다. 이 시장은 국순당의 백세주가 장악하고 있었다. 백세주는 올 들어 급신장, 1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4월 두산이 '군주'를, 진로가 '천국'을 출시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주는 경희대 한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천문동을 주원료로 조선조 왕실비법을 근거해 제조했다. 두산 관계자는 "올해 10%의 마켓셰어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천국은 11월말까지 모두 31만7천여 상자를 판매했다. 진로 관계자는 "약재주 시장에서 15% 가량의 시장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주업체들도 신제품 출시를 고려하고 나섰다. 올해 약재주 시장은 1천3백억원 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